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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융합인재 육성한다

‘이차전지융합공학협동과정’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

[사진 1. (왼쪽부터) 이상영 교수, 명재민 공과대학장, 지용구 공과대학 교학부학장]

우리 대학교와 LG에너지솔루션은 미래 배터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0월 19일(화) 원격 화상회의

로 ‘이차전지융합공학협동과정’을 운영하기로 하고,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명재민 공과대학장, 지용구 공과대학 교학부학장, 이상영 교수(이차전지융합공학협동

과정 설치준비위원회 위원장), LG에너지솔루션 CHO(최고인사책임자) 김흥식 부사장, 배터리 연구소

장 정근창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2. 10월 19일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된 협약식]

‘이차전지융합공학협동과정’은 학위 취득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로 석사·박사 과정 및 

석박사 통합 과정을 선발하며, 2022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이 모집 대상이다. 

학생들은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위 과정 중 LG에너지솔루션의 현장 프로젝트에 참

여해 실제 산업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학위 취득 후에는 LG에너지솔루션 취업이 보장된다. 이번 신설학과에는 우리 대학교 화공생명

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명재민 공과대학장은 "국내 최고 명문 사학인 연세대와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인 LG에너지

솔루션의 이번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 주력산업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차전지 분야를 계속 선도하는 교

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CHO 김흥식 부사장은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배터리 재사용 등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첨단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연세대의 ‘이차전지융합공학협동과정’이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배터리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교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학과 신설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는 물론 전 

세계 배터리 생산기지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연구인력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급격하게 성장하는 배터리 시장 규모에 비해 부족한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함으로써 국

가 차원의 전문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링크

https://www.yonsei.ac.kr/ocx/news.jsp?mode=view&ar_seq=20211021140249387003&sr

_volume=630&list_mode=list&sr_site=S&pager.offset=0


